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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self-esteem has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it has been shown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ir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has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has been shown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abov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people participate in leisure sports, the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and the increased 
self-esteem lowers the tendency for college students to monitor their bodies and be ashamed, ultimately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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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자기 신체에 대한 객체화가 만연

한 사회이다. 미디어, 또래집단, 부모와 같은 삼

자영향의 압력에 늘 노출되어 있다. 키와 몸무

게의 환산을 통해 산출되는 BMI가 건강체중을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이지만,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청소년과 성인 초기인 대학생들에게 있어 

이러한 BMI에 의한 정상 체중군의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들은 매스미디어나 또래집단 

또는 부모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

기대상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삼자영향 요인에 의해 사회 문화적으로 

수용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도달하고

자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객체화를 한다. 늘 타인에 의해 신체를 감시당

하며 이상적 체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스스

로가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강하게 느낀다. 주
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마름지향, 남학생의 경

우에는 근육지향과 마름지향 성향이 동시다발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학생

일수록 그리고 학년이 더 낮을수록 이러한 신

체에 대한 자기대상화 성향은 높아지며, 이러

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형성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 이
에 학계에서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부정적 영

향들을 낮추면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기제를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져 왔고, 그 중 하나가 여가스포츠의 참가이다. 
그런데 여가스포츠 활동이 객체화된 신체의

식과 부정적인 신체상을 낮추어 개인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Greenleaf, Boyer, & 
Petrie, 2009) 혹은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높이

고 자신의 신체와 체형, 운동 능력 등의 외적

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며(Parsons & Betz, 
2001), 비현실적인 이상적 신체를 갖기 위해 

운동함으로써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더욱 강화

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Slater & 
Tiggemann, 2011)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일

관적인 연구결과들이 있어 왔다. 
한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서 특히 청소년과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의 경

우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 DuBois & Tevendale(199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모든 종류의 발달상의 문제들을 

방어할 수 있는 심리적인 백신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것이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 있다(Moksnes & Espnes, 2018). 
여기서 잠시 학술적 개념을 살펴보면, 자아개

념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견해

인데, 이러한 자아개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를 자아존중감이라고 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개인

의 판단이며, 아동 청소년기에 걸쳐 발달이 이

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얼

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아상(self image)은 물론, 자신에

게 중요한 사회적 주관자들의 반응으로부터 자

아존중감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기

와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체만족과 신체적 

자기개념이 이들의 삶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신규리, 2019; 최익찬, 전병관, 2013)
되므로, 지속적 여가스포츠 참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신체상 간의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

다. 즉, 여가스포츠의 지속적 참가는 자신의 신

체에 대한 존중감과 긍정적 평가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객체화된 신체의

식을 낮추어 준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가정이 성립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

족도에 대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부정적 효과

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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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고 대상화하는 정도가 여가스포츠와 삶

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여가스포츠 참가가 객체화된 신

체의식을 거쳐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여가스포츠 참가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에 대

한 기제를 면밀히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가설 및 모형

대학생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이중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및 모형을 제시하였다.

자아

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

여가스포

츠참가

삶의 

만족도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여가스포츠 참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객

체화된 신체의식이 유의하게 매개하는지를 검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전국지역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온라인설문

조사 기관을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특성 n %

성별
남자 290 50.9

여자 280 49.1

학년

1학년 92명 16.1

2학년 139명 24.4

3학년 142명 24.9

4학년 197명 34.6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 105 18.4

대전/충청 98 17.2

강원 90 15.8

전라도/광주 93 16.3

경상도/대구/울산/부산 181 31.8

제주 3 0.5

연령 

평균(SD)
- 22.0(2.13)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570)

성별은 남학생 50.9%(290명), 여학생 

49.1%(280명)이며, 학년은 1학년 16.1%(92명), 
2학년과 3학년 각각 24.4%(139명), 24.9%(142
명), 4학년 34.6%(197명)이었다. 거주지역별로 

서울·경기권 18.4%(105명), 대전·충청권 17.2% 
(98명), 강원도 15.8%(90명), 광주·전라도 16.3 
%(93명), 경상권 31.8%(181명) 등이었다.

2. 조사도구

1) 독립변인: 여가스포츠 참가

대학생의 여가스포츠 참가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일주일을 기준으로 여가시간에 땀이 날 정도

로 오래하는 운동(심장이 빠르게 뛸 정도의 운동)
을 규칙적으로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의 단일문

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거의/전혀 안한다’, ‘가
끔 한다’, ‘자주 한다’의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2)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

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이 번안한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대체로 나

의 생활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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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나의 생활여건은 아주 좋다’ 등 5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3) 매개변인: 자아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여가스포츠 참가가 삶의 만

족도로 이어지는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

감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매개변인으로 삼았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

하고, 이영호(1993)가 번안한 검사를 통해 측정

되었다. 이것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와 같은 긍정

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와 같은 부정적 자아존중

감 5문항이 포함된다.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

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cKinley & 
Hyde(1996)가 개발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척도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를 김완

석, 유연재 및 박은아(2007)가 한국어판으로 타

당화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24개 문항, 3개 요인(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외모에 대한 통제신념)으로 구성된 척도 중 한

국실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외
모에 대한 통제신념(control belief)’요인 총 8문
항을 제외한 후, 최종 16문항을 설문에 사용하

였다. 대표적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신체 사이즈가 아닐 때 부끄러움을 느낀

다’,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내 겉모습이 다른 사람

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역문항)’ 등이 있다.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점수

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평
가(신체 감시성)하며, 신체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신체 수치심)

가 큼을 의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
상 그렇다’의 6점 척도로 평정된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조사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요인추

출방법은 주축분해방식을 이용하였고, 사각회

전(oblique rotation)방식 중 하나인 직접 오블

리민 방식은 선택하여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방법을 통해 자아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합된 본 연구의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

시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해주는 바틀렛

(Bartlett)검정과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

합도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KMO= .90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2784.419, df=36, ρ

<.000), 객체화된 신체의식(KMO=.894,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4216.255, df=91, ρ<.000), 삶
의 만족도(KMO= .83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380.803, df=10, ρ<.000)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요인적재치값을 검토한 결과, 자
아존중감은 1개 문항은 요인적재치값이 .3수준

으로 낮고,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2문항은 2개의 

하위요인 모두에 이중 적재치값을 보여 삭제하

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연구가설 모형에는 자아

존중감 9문항, 객체화된 신체의식 총 14문항(2
개요인 구조: 신체감시성 6문항, 신체수치심 8
문항), 삶의 만족도 총 5문항으로 확정되었다.

2) 조사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실증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수 중 하나인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

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

감과 삶의 만족감은 단일요인 구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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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배근과 차경옥(2015)의 기준에 근거하여 구

성타당도를 따로 수행하지 않았다.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잠재

변수들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의 <표 2>와 같으며, 홍세희(2000)가 제시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CMIN/DF 값을 근거로 구성타당도

를 평가하였다.

요인 측정문항
확인적 요인분석(CFA)

β S.E. t-value

신체

수치심

신체수치심 16 .843

신체수치심 15 -.854 .038 -25.935***

신체수치심 9 .766 .044 21.340***

신체수치심 12 .782 .049 22.009***

신체수치심 10 .697 .041 19.022***

신체수치심 13 -.723 .040 -20.032***

신체수치심 14 .772 .040 21.357***

신체수치심 11 .676 .041 18.229***

신체

감시성

신체감시성 7 .756

신체감시성 1 .687 .057 15.230***

신체감시성 2 .676 .062 14.970***

신체감시성 4 .618 .055 13.936***

신체감시성 8 .607 .054 13.685***

신체감시성 3 .789 .058 17.779***

CMIN/DF=4.521,TLI=.923, CFI=.938, RMSEA=.079 

** p< .001

표 2.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구성타당도

분석결과,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는 

CMIN/DF=4.521, CFI=.938, TLI =.923, 
RMSEA=.079로 나타나 구성타당도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모형을 대상으로 각 측

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대표하는지의 여부 확

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은 잠

재변수인 자아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 삶의 

만족도 측정변수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2요인 구조로 하여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 대

한 적합도 평가지수를 보면 CMIN/DF=3.894, 

CFI=.940, TLI= .925, RMSEA=.071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인 합치도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마지막으로 

각 변인별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hach's ⍺검

증을 실시한 결과 Cronhach's ⍺계수 값은 .666 
~.870으로 전체 설문문항의 전반적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 측정문항
확인적 요인분석(CFA)

β S.E. t-value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 1 .726

자아존중감 2 .782 .052 21.953***

자아존중감 3 .600 .072 13.612***

자아존중감 4 .612 .057 13.933***

자아존중감 5 .655 .076 14.914***

자아존중감 6 .827 .072 18.792***

자아존중감 7 .793 .070 18.052***

자아존중감 9 .674 .078 15.339***

자아존중감 10 .648 .078 14.749***

자아존중감 전체 신뢰도 = .870

객체화된 

신체의식

신체수치심(8) .693

신체감시성(6) .736 1.164 3.035**

객체화된 신체의식 전체 신뢰도 = .666

신체수치심 = .712 / 신체감시성 = .722

삶의 

만족도

삶 만족도 1 .778

삶 만족도 2 .614 .057 14.108***

삶 만족도 3 .805 .053 19.276***

삶 만족도 4 .787 .054 18.847***

삶 만족도 5 .733 .060 17.463***

삶의 만족도 전체 신뢰도 = .867

CMIN/DF=3.894,TLI=.925, CFI=.940, RMSEA=.071

**p< .01 ***p< .001

표 3. 연구 가설모형에 대한 CFA와 신뢰도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직렬 이

중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 SPSS 25.0, AMOS 22.0, PROCESS 
macro ver. 3.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측정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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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측
정변인의 정규분포성과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

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자존감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이

중 매개효과 분석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 간 상관 및 기술 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인 여가스포츠 

참가, 자아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 삶의 만

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변인들

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절대값이 3
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초과

하지 않아(김효창, 2018) 정규분포임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가스포츠 참가는 자아존중감(r=.13, 
p<.01) 및 삶의 만족도(r=18, p<.001)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이며, 객체화된 신체의식(r=-.13,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

은 객체화된 신체의식(r=-.26, p<.001)과는 부적

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삶의 만족도(r=.54,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객

체화된 신체의식은 삶의 만족도(r=-.29, p<.001)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 참조).

2.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만족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이중매개효과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자아존

중감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이중매개하는지를 확

인한 결과, 변수 간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5 참조). 먼저, 여가스포츠 

참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B=.25, p<.001)이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B=.10, p<.01)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가스

포츠 활동을 규칙적으로 자주 할수록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대한 여가스

포츠 참가(B=-.07, p<.05)와 자아존중감(B=-.23, 
p<.001)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수 모두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가스포츠에 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R2 F

삶의 만족 ← 여가스포츠 참가 .25 .06 3.85*** .02 14.85***

자아존중감 ← 여가스포츠 참가 .10 .03 3.09** .02 9.55**

객체화된 신체의식
← 여가스포츠 참가 -.07 .03 -2.45*

.08 23.35***

-.23 .04 -6.01***←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 여가스포츠 참가 .16 .06 2.71**

.32 90.43***← 자아존중감 1.08 .08 13.64***

← 객체화된 신체의식 -.34 .08 -4.01***

*p< .05 **p< .01 ** p< .001

표 5. 이중매개효과 검증 (N=570)

1 2 3 4

1. 여가스포츠 참가 1

2. 자아존중감 .13** 1

3. 객체화된 신체의식 -.13** -.26*** 1

4. 삶의 만족도 .18*** .54*** -.29*** 1

왜도 .57 -.17 -.05 .05

첨도 -.89 .40 .95 -.15

평균 1.68 2.90 3.58 3.69

표준편차 .72 .53 .51 1.17

**p< .01 ***p< .001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량 (N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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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

의 신체를 대상화하여 보는 경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참가, 자아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변

량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여가스포츠 참가

(B=.16, p<.01)과 자아존중감(B=1.08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객체

화된 신체의식(B=-.34, p<.001)은 삶의 만족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표 6 참조),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간접효과 전체 크기는 .13으로, 
95% 신뢰구간에서 LLCI와 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는 .10로, 95% 신
뢰구간(.0335~.1709)에서 유의하였으며, 객체

화된 신체의식의 매개효과 크기는 .02로, 95% 
신뢰구간(.0026~.0525)에서 유의하였다. 여가

스포츠참가-자존감-객체화된 신체의식-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렬 이중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존감, 객체화된 신체

의식의 부분 매개효과 및 이중 직렬 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직렬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스포츠 참가가 자존감과 삶의 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스포츠를 통한 신체활동의 참가가 자

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

이한다(이진성, 김재운, 2019; çakoyun, 2018; 
Ouyang et al., 2020). 예를 들어, 기존 연구들은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몰입이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과 긍정적인 상관이 있으며(장성

운, 2017),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존중감이 높고(이진

성, 김재운, 2019; çakoyun, 2018), 휴식이나 정

적인 활동보다 스포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행

복감(김양례, 2009)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드러났다(신혜숙, 2005; Tiggemann, 2001).
둘째,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이진성과 김진운(2019), Bang, Won, & 
Park(2020) 등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대학생들의 수행능

력 및 학교생활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나경, 한기백, 2019; 신성철, 
최성열, 2019).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에 참가하

경로 효과크기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효과 .29 .07 .1570 .4213

직접효과 .16 .06 .0428 .2670

총 간접효과 .13 .04 .0579 .2095

여가스포츠 참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10 .04 .0335 .1709

여가스포츠 참가→ 객체화된 신체의식→ 삶의 만족 .02 .01 .0026 .0525

여가스포츠 참가→ 자아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 삶의 만족 .01 .01 .0015 .0178

표 6. 이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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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심리적 백신인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학생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삶의 만족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스포츠 참가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여가스포츠에 참가할수

록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경향성이 줄어들

게 되며, 대상화 경향이 줄어들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고 감시하

여야 할 객체로서 바라볼수록 신체 내부의 사인

을 무시하게 되고, 외부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

이게 되어 자신의 신체를 더욱 불만족스럽게 느

끼는 경향이 있고(Roberts & Gettman, 2004; 
van de Veer, van Herpen, & van Trijp, 2015), 
이것은 섭식장애, 우울, 불안, 부정 정서 등의 정

신건강과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성인, 조성호, 2017; 
최익찬, 전병관, 2013; Fredrickson & Roberts, 
1997; Miner-Rubino, Twenge, & Fredrickson, 
2002). 본 연구 결과는 스포츠를 통한 신체활동

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이

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여가스포츠에 참

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높아진 자아

존중감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성을 낮추고, 이것이 이들

의 삶의 만족도를 높임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Fredrickson & Roberts (1997)의 주

장, 즉 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보여 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

느냐에 집중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신체대상

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여가스포츠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일 때 

이렇게 높아진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기여

를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것은 대학생들

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신체대상화가 줄어들고, 삶
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학술적·실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여가스포츠 참가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높

일 뿐만 아니라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낮춤으로

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여가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은 

다양한 여가스포츠 활동의 지원을 통해 대학생

들이 대학 생활 및 개인적 삶에 만족할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지한 여가, 
적극적 여가, 꾸준한 여가와 같이 대학생의 자

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이러한 여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상군에 해당하는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정적인 신체상

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극심한 대학생 집단의 

경우, 신체활동이 오히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의초점을 강화하여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더

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들의 보편적 삶의 질 지

원을 위해 활용하되, 대학생 집단의 특성에 따

른 세분화된 경로를 밝혀내는 추가연구를 통해 

임상 군에 해당하는 소수집단의 삶의 질 지원

을 위한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여가스포츠 

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수많은 연구결

과가 누적(이동준, 2016; Kim & James, 2019; 
Lathia, Sandstrom, Mascolo, & Rentfrow, 
2017; Valois, Zullig, Huebner, & Drane, 
2004; Varca, shaffer, & Saunders, 1984)되어

왔으며, 그 기제를 밝히기 위한 노력(공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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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주, 박정훈, 2016; 장찬희, 이철원, 서광봉, 
2017; Fernández-Ballesteros, Zamarrón, & 
Ruiz, 2001)또한 이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참가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긍

정적 기능에 대한 기제를 면밀히 밝히고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남녀

대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여가스포츠 참가와 

자아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 삶의 만족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스포츠 참가는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객체화된 신체의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여가스포츠 참가가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그것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여가스

포츠 참가가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에 부적으

로 영향을 미쳤으며, 낮은 객체화된 신체의식

은 긍정적인 삶만족으로 이어졌다. 넷째, 여가

스포츠에 참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이 낮아졌고, 이것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

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군에 해

당하는 일반 대학생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 신체

상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심한 임상 군 대학생

들에게도 여가스포츠가 긍정적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집단별 영향을 미치는 

기제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여가스포츠의 유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객

체화된 신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그러나 Varnes et al. (2015)은 신체를 

대상화하는 특성을 갖거나 여성성이 강한 스포

츠에 참여하는 여대생일수록 마른 신체를 이상

화하는 경향이 크며, 신체수치심이 큰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여가스포츠의 특성에 따라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

와 신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고 하였다(김완석, 유연재, 2012; 
Roberts & Gettman, 2004). 그러나 최근의 몇

몇 연구들은 남성 역시 여성만큼 외모에 대한 

욕구는 강하나, 그것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양식

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ritchard & Cramblitt(2014)는 남성은 근육 만

들기를 통해, 그리고 여성은 식이조절 등을 통

한 마른 몸 만들기를 통해 신체만족도를 높이려

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남녀에 따라 여

가스포츠를 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고 그것

이 자아존중감, 객체화된 신체의식, 신체상, 삶
만족 등에 미치는 경로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에게 학교생활적응, 대인관

계, 이성관계, 진로 등은 해결해야 할 주요한 발

달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를 확장하여, 여가

스포츠 참가가 이들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같은 신체지각 관련 변인

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후속연구들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여가

스포츠 지원을 위한 정부 및 대학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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